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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갑 론 

당신은 누쿠시 킬래 ... 

김‘ 훈 호 신부 
“너 회는 냐흘 누쿠라 생 각하느냐 ? -당신은 누쿠시 킬 

래 나에게 그런 질품을 하성니까 ? " 

예수는 누쿠안가? 냐와 우슨 판계가 있는가? 2000~ 

·천의 그분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판。l 있는가? 

2000~ 천의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오늘을 사는 냐의 
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. 내 가슴에 남아있는 
그분의 말씀 한마다 혜품에 냐는 오늘도 확하게 살려고 
노력한다. 2000~ 천의 그붐이 하셨먼 그 한 행동이 내 
가승에 자리 해서 오늘을 사는 냐는 산골짜기 용소의 가 

난한 신자칩을 방운한다. 
아니 그분의 말씀， 행동 그것 혜운에 남 다가는 장가 

도 안가고 신부가 되었고 그분 째운에 생천 한벤 웃 가 
폴지도 요흘 장계라는 이곳에서 기쁘게 살혀고 노력한 

다. 그붐이 아니었먼둘 내가 이곳에 S영생 한언인들 와 

봤겠는가? 냐도 남과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
양성과 비양심의 칼풍 속에서 오로지 그분 혜운에 냐는 
양심 의 걸을 택 하고야 말었다. 

남들은 사기 (許散)다， 오기 ， 육기， 팔기 치연서 연히 
살지만 나는 오칙 그분 해운에 사기 (許散)는 커냉 삼기， 

이기 조차도 치지 웃하고 요l 려 당하면서 누구 말대로 

그분 혜품에 이 세상에서 스스로 쪼다안생을 살고있다. 
2000년 천의 그분이었지만 지금 이 세상 수성억 이상 

의 인간이 그분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다. 인간 역사에 
있어서 그분 만큼 인간성과 그 인간이 빚어낸 역사에 일 
대 변혁올 얼A킨 붐이 있었던가 ? 또 어느옛 그붐이 그 
렇게 살라고 해서 그의 진리 ， 그의 정의， 그의 사랑 안 
에서 그의 생영을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랑이 축어갔 

다.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그붐의 말씀과 맞바꾼 것이 
다 어떻게 그혈 수가 있는가? 
너는 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? 이 세상 많은 사랍。l 

그분을 가리켜 신화의 인물이니， 인칸 역사에 위대했던 
현안중의 하나니， 흑운 유대 민족사의 여l언자중의 한 사 
람이나-여러가지로 말하고 있지만， 그러나 이 세상 인 

간이라연 죽기 천에 언혜가는 이 질운에 자기 자신의 판 
정이 있어야 한다. 

당신은 냐에게 누굽니까? 나는 너의 걸이요， 너의 진 
리이고， 너의 생명이다. 그붐윤 훈영히 밝히신다. 그래 

서 예수가 나의 킬， 나의 진리， 나의 생명이 아니라연 
나에게 그것 대신 그 우엇인가 운영히 있다. 물절， 영 
예. 권력， 돈， 아니연 여자 
;오늘 베드로는 우리 대신 영당~~ 신앙을 고백한다. 

“당신은 살아계 신 하느닝의 아들， 나의 주닝 , 냐의 구원 
이생니다 jj 장계본당 주임신부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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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쩨요? 

올렴획에서 메달융 가지고 용 선수들올 뱀국민적으로 
환영한다고 한다. 글셰다. 이미 그간의 보도나 귀국 환 
영행사， 동네잔치로 충품하지 않올까? 우리네 잘립이라 
도 넉넉하면 오른다. 예산 당국자는 내년에도 허 리 며를 
졸라매야 한다고 하는데 ， 정말 이래도 좋윤건가? 우리 
의 처지를 알자. 다시 말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말을 뻗 
자는 말이다. 벚지고 누카 호화스렵게 뭇산다는 말안 
가? 
그러고 아우리 체력이 국력이라지만， 이번에 우리의 

메달 획득 퉁위가 10위라고 해서， 우리가 마치 세계에서 
열번째의 나라라도 된듯 싶게 말하는 것도 우숭다. 그것 
도 배웠다는 사람이，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할 위치에 있 
는 사랑이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 밸을 혜에는 앞이 캄캄 
해진다‘ 로스얀첼헤스 올럽획에서 두번째로 메 달을 많이 
거두어간 루마니아의 국력윤세계의 몇번째라는 말안가? 
눈에 띄 게 만싹이 는 아름다움은 경 망스러워 보인다. 

운윤하게 풍기 는 그것 이 진짜다. 시 간이 지 날수록 아픔 
다움의 진가카 우리를 기쁘게 하철 않는가? 먼뜩이는 
재주를 출랑대며 자랑하먼 사랑둘， 지금은 어머에 있는 
가 ? 그률은 자신의 부족함을 찰 알연서도 남에게 박수 
흩 발고 싶은 욕심A로 요란업석올 먼 것이다. 그러냐 
민중둘은 그것올 안다. 우선은 눈에 띄는 아릎마움과 안 
짝임 에 박수플 치는듯 싶A냐， 그들은 곧바혹 독버 섯의 
현란함을 의식하며 현키층을 느Z긴다. 
이 제 우리 모두 자신의 처지를 조용히 되졸아 볼 때에 

섰다. 지나친 것윤 모자항만 뭇하다. 품수를 알아 내일 
에 대비해얘 한다. 

냐환자들을 품기 위한 사랑나눔의 잔치가 열리고 있 
다. 얼율적으로 거두어가는 성금으로가 아니라， 맘에 내 
키 는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 다. 이 얼마냐 은은하면서도 
훈훈한 아름다웅안가 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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